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일대의 주민과 마포구 중동, 성산동, 상암동 일대의 주민들의 숙원인 성산자동차학

원부지 및 택시조합부지에 대한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공원화 사업 추진이 이 지역의 정청래 국회의

원의 노력으로 지난 9월 마포구청을 통해 공원조성 세부계획서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11월 26일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청래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의 착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65.7억을 최종 확정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암동쪽의 월드컵공원이나 하늘공원으로 차량을 통해 이

동하여 운동과 산책을 즐기던 인근 주민들의 경우, 새롭게 생기게 되는 선형의 숲 3단계 공원에 큰 기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의 숲 3단계 공원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폭포와 함께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부지의 숲길 공원이 생기게 되며 이지역 최대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기에 하루 빨리 착공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입

니다.

조감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형의 숲이 위와 같이 조성이 된다면 마포구 주민 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하

고 있는 서대문구와 인접한 은평구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공원이 아닐까 생각합

니다.

선형의 숲 3단계 공원이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생기게 되어 저희 서대문구의 많은 주민들도 기쁨과 함

께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의선 선형의 숲길이 경의선을 따라 마포구 방향쪽 부지로만 조성이 되다 보니, 서대문구의 주민들에



게는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길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관계로 선형의 숲길을 이용할려면 멀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통해 건너가거나 불광천을 따라 건너가서 돌아가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어 공원숲을 지척에 두고도 이

용을 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서대문구의 주민들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여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구

름다리)의 건설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민원이 이관되면서 저희에게 돌아온 답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응답자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실망이 컸습니다.

먼저, 선형의 숲 3단계 공원의 맞은편에 있는 가재울뉴타운의 DMC래미안e편한세상 아파트앞 횡단보도

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의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아파트단지입구에서부터 성산자동차학원까지 구름다리 통로를 만든다고 하면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

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부터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60미터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럼, 위에서 서대문구청의 답변대로 사회적 경제마을센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요?

100미터의 거리가 약 1000미터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원을 지척에 두고서 주민들에게 1000미터나 되는 거리를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민의 편의

를 위해 일을 하는 구청의 답변일까요?

또한, 서대문구청의 두 번째 답변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경의중앙선을 횡단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마

포구 지역주민 등의 관계 등 모든 지역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설치

를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구름다리의 설치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여야 하는 것이란 의

미이겠지요?

구름다리의 길이가 60미터나 100미터로 너무 길어서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러

한 전례가 없어서 만들기가 어려운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난지한강공원으로 건너가는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의 길이가 111미터로 나오는군요. 이 다리의 경우 좌우 폭도 무척 넓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다리라서 무척 넓은 편이지만, 선형의 숲 공원으로 건너가는 다리의 경

우에는 주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너갈 수 있는 통행보도로써의 기능만 갖추

어도 충분할 것이기에 서울시에서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금방 만들수가 있는 다리가 아닐까 생각합니

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주민들의 도시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친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역시 지자체의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주민접근성’을 새롭게 삽입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인

프라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시어 현재와 같이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경의선 철도를 경계로 단절되어 있는 벽

을 허물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형의 숲 3단계 공원과 

서대문구를 이어줄 구름다리의 건설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다리의 건설로 인해 마포구 중동과 성산동 그리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남가좌동의 주민들이 서로 이

웃처럼 가깝게 다가가고 공원을 통해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구름다리의 건설을 서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자치구청에 떠넘기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먼저 주체적

인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및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